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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디지털/전자 제품의 경박단소화 경향이 극대화 되어짐에 따라, 1 ㎛ 이하 크기의 초미세 유

리/세라믹/금속 분말들이 MLCC/LTCC와 같은 전자칩 분야와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태양전지 

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나노소재로 대두되고 있다. 1 ㎛ 이하 크기의 초미세 분말은 기계적 분쇄, 

sol-gel, 분무화염법 등에 의해 생산될 수 있으나 분쇄 한계에 의한 저수율, 불규칙한 입자형상, 

입자간 응집 및 소량생산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문제에 의해 상용화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. 

더구나, 이러한 나노 크기의 분말을 얻기 위해 흔히 쓰이는 침전법 등 액상법의 경우, 다량의 폐

액 및 환경유해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체기술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. 초고온 

플라즈마(~10000K)를 사용하여 수~수십 ㎛ 크기의 원료분말 등을 순간적으로 용융 및 기화시

키고 기화된 증기를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구형화된 초미세 분말(＜1㎛)을 합성하는 

방법인 열플라즈마 합성법을 이용할 경우, 상기와 같은 기존 나노 분말 제조 공정의 문제점을 

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 예를 들어, 구형에 가까운 형상은 불규칙한 모양 보

다는 슬러리 등에서의 분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, 소성 시, 기포 발생 감소 등에 탁월한 것으로 

알려져 있으며, 분말 생산에 있어서, 폐액 등이 나오지 않는 건식 청정 공정이 될 수 있다는 장점

이 있다.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플라즈마 합성법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구성과 

대표적 응용 예로서 200nm 이하 크기의 유리, 형광체, Ni 분말 등의 합성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

자 한다.  




